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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적임자를 찾습니다!
6월14일 임시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 혁신 이끌어야

한국가스공사는 6월1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장 선임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정부는 가스공사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 3명에 대해 인사 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안을 해결

하고 가스공사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

졌다.

사장후보로는 유인학 전 국회의원과 유창무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이규선 가스공사 부사장 등 3명이 올랐

었다.

가스공사는 6월1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사장 선출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조만간 사장후보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다음주 이사회 소집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사장후보 공모를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소집, 후보 공모,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신임사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2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정관에 따라 공모에 의해 사장을 선임하며 오강현 전 사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후 사장 

선임을 위해 1차 후보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가스공사 대주주인 정부는 1차 공모를 통해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에 대해 인사검증을 실시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오강현 전 사장은 가스공사 경영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겪은 끝에 ▲가스산업 구조개편 노사합의 

실패 ▲가스산업정책 반대 노조집회 묵과 ▲정부와 협의없이 LNG 도입물량 감축 등을 이유로 공기업 사상 

처음으로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오강현 전사장은 이사회가 제시한 해임사유 및 주주총회의 해임의결이 부당하다며 5월25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스공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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